
직전 보강AI

선생님 이번 작품에서 부구공과 선문자의 대화를 통해서 타인,

의 평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아주 논리

적이었어요.

아주 잘 읽었네! 사람들이 개인적인 좋고 싫음에 따라 맹목적으로 내리

는 평가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군자 의 평가는, ‘ ’

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자기 성찰의 태도가 이 작품의

핵심 포인트지.

그런데 저는 모의고사 번 문제의 번 선지가 이해가 안 돼38 4

요 나를 소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 군자라면 근심하게.

된다고 한 구절인데 왜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을 지혜롭,

지 않게 여긴다는 감상이 틀린 건가요?

부구공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근심한다고 했는지 본

문의 논리를 꼼꼼히 다시 생각해보렴 아무나 하는 칭찬이나 비난에 휩.

쓸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지?

네 맞아요, . 남들이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 나를 소인이라고

부르는 것에는 휩쓸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.

그렇지 하지만 시비가 분명한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평가한다면 어. ‘ ’

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?

아 그때는 내가 정말 소인배와 가깝게 행동했다는 뜻일 수 있!

으니 당연히 근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!

바로 그거란다! 진짜 군자가 나를 비판해서 근심하는 것은 맹목적인 타

인의 평가에 어리석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타인의 올바른 평.

가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지혜롭고 바람직한 행동인 거지.

년2026
고2
월 학평3

년 시행 고 월 학평 국어 문학2026 2 3 효애오잠 직전 보강

. , , .｢ ｣

수능특강 완성 분석 변형문제 모의고사 분석변형 내신기출분석, ,

수능내신 국어전문 파일제공 학습자료 사이트



내신기출문제 모의고사분석변형 수특수완분석변형 국어전문학습자료파일제공사이트, , , 나무아카데미

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

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.

www.namuacademy.com
2

헉 겉보기엔 남의 말에 신경 써서 근심하는 상황이니까 얽,

매인다는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 군자의 평가는 자신.

을 성찰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맥락을 놓쳤네요 번. 36

문제에서 선문자가 부구공의 말을 듣고 내가 스승을 얻었“

소이다 라며 기뻐한 이유도 이제 완벽히 알겠어요” !

좋아 문답법을 통해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려서 수용해야 한다는!

주제 의식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리고 군자와 소인의 대조적인 상황,

을 가정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

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.

네 오늘도 감사합니다,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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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문 분석

부구공이 말했다.

그렇소“ . [ 내가 지난번 밖에서 노닐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

고 내가 뱀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,

습을 돌아보고 내가 용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오. ] 타인의 근거 없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([ ]:

는 주체적인 태도.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

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우선 내 말을 들어 보시오. . 지

금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해도 내가 군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해도 내가 소인이,

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오.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본질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인식( )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

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,

것이 있겠소. 설의적 표현을 통한 화자의 단호한 인식 강조( )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그

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여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 좋아하. .

는 이가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좋아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군자라 보장할 수 있겠소 나를.

미워하는 이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미워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소인이라 보장할 수

있겠소. 사람들에게는 좋음과 싫음이 있어서 시비 를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 근심하거( ) ,是非

나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짓이오. 개인적인 호오에 바탕을 둔 주관적 평가에 연연하지 않음( .) 그러므로 근심하

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오.”

이에 선문자가 물었다.

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이지 근심과 기쁨이 없다는 말이오“ ?”

부구공이 대답했다.

있소“ .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,

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. 선한 이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악한 이에게 부정적( ,

평가를 받는 것을 기뻐함. 글쓴이가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내가 기

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따름이오 그리고.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근심하지 않

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, . 악한 이에게(

긍정적 평가를 받거나 선한 이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근심함, .) 내가 근심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있을 따름이

오 어째서 그러한가 군자는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오 따라서. . .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

지는 그가 나를 허여 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그가 허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( ) , ,許與

허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. 공정한 판단력을 가진 군자의 평가를 기쁨과 근심의 참된 기준으로 삼(

음. 글쓴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중략( )

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이니 남들이 어떻게 간여할 수 있겠소, . 기쁨과 근심(

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음.) 그렇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 한 사람이 나, ( )不善

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,

나를 미워한다면 근심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을 것이오.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실상을

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, . 내면의 수양을 기본으로 삼되 타인( ,

의 올바른 평가를 거울 삼아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함.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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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여 말했다.

예전에 내가 선생을 만나 보지 못했을 적에는 나만 한 이가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선생의 말을 듣“ ,

고 보니 내가 스승을 얻었소이다.” 부구공의 논리적인 말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깨달음을 얻은 선문자의 모(

습)

박세당 효애오잠- , 「 」

핵심 정리

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: ( )■

성격 교훈적 사색적 철학적 논리적: , , ,■

주제 타인의 평가를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:■

특징■

묻고 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깨달음과 주장을 전개함.∎

대조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강화함.∎

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확고한 가치관을 강조함.∎

이해와 감상

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문신 박세당이 지은 한문 수필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수양하는,

올바른 태도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작가는 부구공과 선문자 라는 두 인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. ‘ ’ ‘ ’

을 드러낸다.

부구공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호오 에 따라 함부로 내리는 평가에는 기뻐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( )好惡

말한다 대신 시비가 분명한 군자 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기쁨과 근심의 참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. , ‘ ’

다고 역설한다 즉 선한 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악한 자가 자신을 미워한다면 기뻐할 일이나 악한 자가 자신. , ,

을 좋아하고 선한 자가 자신을 미워한다면 스스로의 행실을 근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외부의.

맹목적인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수양을 근본으로 삼고 훌륭한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,

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의 자세가 중요함을 교훈적으로 전달하고 있다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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